
SK, 석유화학 촉매 제조기술 수출
She ll 자회사 지오리스트에 … Xyle ne 수율 5% 향상에 에너지 절감

SK가 자체 개발한 화학공정용 촉매 제조기술을 세계적인 촉매 제조기업인 지오리스트에 판매했다고 4월1일

밝혔다.

지오리스트는 SK의 기술을 사들여 촉매를 직접 제조·판매하고 매출액의 30%를 로열티로 SK에 지급하기

로 했다.

SK가 개발한 촉매 ATA-11과 ART-11은 석유화학공정에서 저부가가치 방향족 성분을 고부가가치 방향족

성분인 Benzene, Toluene, Xylene 등으로 전환시키는데 사용하는 촉매이다.

SK는 대덕기술원에서 4년간 50억원을 들여 촉매를 개발한 뒤 1999년부터 2년간 울산공장에서 공정적용 실

험을 통해 최근 상업화에 성공했다.

SK는 신제품이 기존제품에 비해 반응성이 우수해 Xylene 수율이 5% 정도 향상되며 낮은 온도에서도 반응

해 석유화학공정에서 에너지 절감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.

전세계 석유화학공정 촉매 시장규모는 1000억원 정도로 현재 미국 UOP가 90%를 장악하고 있다. SK와 지

오리스트는 앞으로 4년 안에 세계시장을 장악한다는 방침아래 판매를 강화할 계획이다.

SK는 그동안 촉매를 전량 수입하던 국내기업들이 신제품을 사용하면 연간 100억원 가량의 수입대체효과를

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.

지오리스트는 Shell 그룹이 투자한 다국적 촉매 제조용 원료 공급기업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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